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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는 사춘기 성적인 성숙 시기가 여자 청소년들의 적응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중1 패널의 2~3차년도 자료 중 여아들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여아들의 평균 초경 연령을 기준으로 정상집단, 조숙집단, 만숙집단을 구분하였으며, 선행연구에 기반을 두어 사춘기 성적인 성숙 시기에 따라 공격성과 학교규범준수 정도에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다음해까지 지속될 것을 가정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구조방정식을 통한 분석결과, 사춘기 성숙 시기가 이를수록 공격적 성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효과는 종단적으로 지속되어 학교규범 준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교차지연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에 기반을 두어 발달 시기에 적절한 성교육의 필요성, 개인별 성숙시기를 고려한 관심과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ubertal timing on the psychosocial and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 girls.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KCYPS) Data was used for analysis. The theoretical model was established based on previous research related to pubertal timing and adjustment of adolescents. It was hypothesized that the level of aggression and school rule compliance would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level of pubertal maturation and the difference would persist until next year. The structural equational model was employed for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Earlier pubertal timing increases the level of aggression, but has no effect on school compliance. The cross-lagged effect was found between aggression and school rule compliance for two years. In conclusion, the necessity of  appropriate sex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development stages and the necessity of attention and intervention in regard with individual maturation phase was suggested

        

      

      
        Keywords: 
pubertal maturation, adjustment of adolescents, pubertal timing, cross-lagged effect
키워드: 성적 성숙, 사춘기, 적응, 교차지연효과

      

    

    

  
    
      Ⅰ. 서 론
      사춘기(puberty)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중간 과정이자 청년기 전반에 해당하는 시기로, 성적인 성숙 및 신체적 성장과 관련된 생물학적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이다. 사춘기 발달은 출생 이후 인간이 겪게 되는 가장 광범위하고 급속한 발달로, 이 시기 청소년들은 신장과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신체 형상이 변화하며 성호르몬의 분비와 2차 성징의 발현에 따른 성적인 성숙을 겪게 된다. 이와 같은 신체적 생물학적 변화는 내적 심리현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신체적 변화 그 자체뿐만 아니라 변화에 대한 그 자신과 타인의 심리사회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Petersen, 1988). 사춘기의 신체변화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이러한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개인 간 남녀 간 나타나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변화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매우 당황하거나 심리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이춘재, 오가실, 정옥분, 1991). 이들은 성숙해지는 몸의 변화와 함께 불안, 반항, 독립심,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뒤얽힌 사춘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사회로부터 성숙해진 신체와 걸맞는 대접을 받기를 원하고 규제, 간섭, 금기에서 벗어나려 한다. 반면 학교나 사회는 여전히 이들을 청소년기 학생으로만 대우하려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또는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조민희, 2010).

      사춘기 시작 연령은 개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성숙 속도에 따라 심리사회적 경험과 적응 정도에 차이를 나타낸다. 빠른 신체 변화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신체변화가 정상적인지 아닌지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남들과 비교하여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한다. 인지적 사회적 발달 속도가 신체 발달 속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우울이나 불안 등의 심리적 부적응, 학교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의 부적응, 문제행동 등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며, 그런 이유로 사춘기 성숙시기는 청소년기 발달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고 있다(김명숙, 2004).

      성숙시기란 개인이 동일한 성별, 동일한 연령 집단에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성숙 수준에 이르러 있는지를 나타내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 시기의 아동들은 조숙(early maturation), 보통성숙(on-time maturation), 만숙(late maturation)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들 집단간 차이를 검토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조숙과 만숙이 남아 또는 여아들에게 전적으로 긍정적이거나 전적으로 부정적이라는 결과를 제시해 주지는 않는다. 다만 일반적으로 남아들에게는 조숙이 만숙보다 사회적 정서적 기능을 발휘하는 여러 측면에서 이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여아들의 경우 조숙, 만숙의 영향이 더 다양하고 결과가 불일치하는 가운데 조숙한 여아의 경우 가장 부정적 특성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Brooks-Gunn, Petersen & Eichorn, 1985; 이혜련, 1999; Mendle, Turkheimer & Emery, 2007). 청년기 일찍 성숙하는 남자는 신체적으로 더 매력 있고 침착하며 여유 있어 보이는 것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자신을 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교우관계에서도 성공적인 경향이 있다. 반면 여아들의 경우 성숙시기의 영향이 남자만큼 명료하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일찍 성숙하는 여아가 심리적 사회적 적응 측면에서 좀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연구결과들을 볼 수 있다. 이는 성적 성숙이 일찍 나타나는 여아들의 경우 또래 내에서 가장 이질적인 특성을 띠게 됨으로써 집단에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일탈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일부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조숙한 여아들이 사회적응을 더 잘하고 자신에 대해 좀 더 안정된 견해를 갖는다는 연구결과 또한 존재하는 만큼, 사춘기 성숙 정도가 여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주의를 기울이고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할 필요성이 높다(이춘재 외, 1991).

      여아들에게 있어 사춘기 성숙시기를 범주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특정 준거로서 가장 선호되는 것은 초경 연령이다. 여성이 최초로 경험하는 월경인 초경의 연령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여아 개인이나 집단의 성 성숙도를 비교하는 데에 활용되어 왔다. 2010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아의 평균 초경연령은 11.98세로 초등학교시기에 해당한다(보건교육포럼, 2010). 초경의 나이는 시대적 사회문화적으로 변화하면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러한 점을 볼 때, 변화의 기준에 맞추어 성숙시기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높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사춘기와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의학이나 신체발달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으며, 사춘기 성적성숙이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나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수행된 연구들이 미약함을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도 초반 사춘기 신체적 성숙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사춘기 시기와 심리사회적 발달, 학교적응, 부모자녀 관계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바가 있으나 그 수가 손에 꼽을 정도이며, 대부분 연구대상을 몇 개 학교 학생들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않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전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KCYPS)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춘기의 성숙정도가 여자 청소년의 공격성과 학교규칙 준수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는 사춘기 시기의 영향력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집단이 여자 청소년이며 공격성과 학교규칙 준수는 청소년 시기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행동의 개인적 사회적 특성을 설명해주는 변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KCYPS) 2,3차년도 데이터를 통해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시기 성적성숙 시기의 영향력이 어떠한지에 대해 다룸으로써 서로 다른 발달단계 상에서 혼란과 적응 문제를 겪고 있는 초기 청소년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여자청소년들의 사춘기 성숙 시기는 공격성 및 학교규칙 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사춘기와 신체적 성숙
        사춘기는 주로 제2차 성징에서 나타나는 생식기관을 중심으로 한 생물학적 성숙을 가리키는 것으로 ‘새로운 성적 신체’로의 변화를 갖는 시기를 의미한다. 사춘기 청소년들은 신체적 생리적 변화를 겪으며 성인을 지향하지만 성인일 수 없는 과도기에 처해 있음으로 인해 심리적 정서적 혼돈을 경험하게 된다. 사춘기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게 되는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겉모습을 관찰하면 대체로 12~16세 사이에 사춘기의 변화가 진행됨을 알 수 있다(안은미, 2008).

        사춘기의 두드러진 특성으로는 호르몬 영향에 의한 급격한 신체적 성장과 성적 성숙을 들 수 있다. 사춘기에는 신장과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데, 이와 더불어 여성다운 혹은 남성다운 신체 특성과 함께 성적인 기능을 획득하게 된다. 청소년 초기는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자신의 신체발달에 관심이 높은 시기로, 자신의 신체발달이 동료집단과 비교하여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즉 개인의 사춘기 성숙 정도는 이 시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정경아, 1992). 사춘기에 이루어지는 성적 발달의 정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의 사춘기 성숙수준을 동일성별, 동일연령 집단에 비교하여 구분하는 상대적인 개념인 성숙시기(pubertal timing)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Brooks-Gunn & Warren, 1985). 성숙시기의 효과는 같은 연령 또래들과 관련되는 것으로 직접적인 생물학적 기원을 가질 수 있을지라도 또래들의 사춘기 시기와의 상대적 비교나 그 개인과 타인의 심리적 사회적 반응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야기되는 성격이 강하며 청소년기 겪게 되는 심리사회적 변화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Petersen, 1988).

        사춘기 성숙시기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청소년 자신이 신체발달의 상대적 빠르기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응답하도록 하거나, 그림이나 사진을 제공하여 신체발달 단계를 선택하게 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여아들에게 있어 가장 선호되는 사춘기 범주화 준거는 생리연령이다(Brooks-Gunn & Warren, 1985). 성적 발달을 알려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최초로 경험하게 되는 월경인 초경은 여아의 성 발달을 나타내는 가장 뚜렷한 징표가 되며, 많은 연구들이 초경 연령을 성숙시기를 구분하는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만 12세(Magnusson, Stattin & Allen, 1985) 또는 만 11.5세(Brooks-Gunn & Warren, 1985), 최근에는 만 11세(Stattin, Kerr & Skoog, 2011; Kaltiala-Heino, Koivisto, Marttunen & Frojd, 2011)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초경을 경험한 여아들을 조숙집단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연구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이유는 시대에 따라 또는 사회 환경에 따라 초경의 나이가 변화하기 때문이다. 초경연령은 종족, 유전적 요인, 기후, 계절, 가족 수, 교육수준, 생활상태, 영양상태, 체격 및 질병유무, 사회문화적 수준 및 과학의 발전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데(Chang, Chan & Valsik, 1976; 백선화, 2004),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여아들의 평균 초경 연령은 1962년 14.8세, 1986년 13.9세, 1992년 13.04세, 1995년 12.5세로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최근 조사에 의하면 평균 11.98세까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송명자, 2001; 보건교육포럼, 2010).

      

      
        2. 사춘기 성숙시기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춘기에는 ‘질풍노도의 시기’라 불릴 정도로 심리적인 혼란과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이 시기 청소년들의 정서가 급변하는 것은 내분비선이나 신체구조의 변화, 사회적 요인 변화 등의 영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 내분비선의 발달과 함께 호르몬의 급격한 증가는 청소년들에게 민감하고 감상적이면서도 통제 불가능한 성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2차 성징의 출현과 신체적 급성장이 그들의 신체적 자아에 대한 불안감과 긴장감 나아가 정서적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가치의 변화와 자아의식의 발달이 기성세대와 기존사회에 대한 반발심과 욕구불만을 증가시키는 등 정서적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 갈등과 욕구불만, 정서적 불안정은 나아가 학습과 학교생활 적응,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안은미, 2008).

        사춘기 시작 연령은 개인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사춘기 시작 시기가 빠르거나 늦음에 따라 각 개인의 정서적 체험은 다양하게 나타나며, 자신들의 신체 및 성적 발육이 또래집단과 다르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낄 때 적응상의 문제는 더 커지게 된다(Petersen, 1988). 즉 또래와 비교하여 성숙 정도에 있어 일탈 정도가 심한 집단의 경우 스스로 강한 이질감을 느끼게 되어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입게 될 수 있다. 특히 남아에 비해 일찍 성적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 여아들의 경우 또래 중 가장 이질적인 집단으로 분류되어 조숙의 부정적 영향을 가장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신체적으로 크고 강한 것을 매력으로 간주하는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조숙이 유리한 의미를 지니지만, 여성들에게 있어 성장급등으로 덩치가 커지는 것은 날씬함을 추구하는 사회문화적 가치에 어긋날 뿐 아니라 성적인 조숙함은 부적절한 성행동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여겨져 또래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조숙한 여아들의 경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인지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적응 능력이 떨어지게 되며, 성인 남성에게 우월적 지위가 주어지는 사회 분위기에서 일찍 성인 여성이 되는 것은 유리하지 못하다는 점도 조숙한 여아의 낮은 적응수준을 설명하는 요인이 된다(현영미, 2000; Negriff, Ji & Trickett, 2011).

        그밖에도 여아들은 두드러진 생리적 현상인 월경을 경험하기 때문에 남아에 비해 사춘기에 대한 적응에 있어 어려움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고된다. 여아들은 초경을 경험할 때 성숙하고 여성다워진다는 긍정적인 느낌과 함께 불편함과 당황스러움 같은 부정적 느낌을 함께 가지게 되는데, 이는 자연적인 생리현상이지만 출혈을 동반함으로 인해 연상되는 상처, 질병, 죽음 등 부정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Brooks-Gunn & Ruble, 1980; 양동옥, 2002). 또한 초경 시기가 빠르고 사전적 지식이나 의미 있는 타자의 지지가 없을 경우 월경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감정적인 동요를 경험하게 되어 초경을 빨리 경험한 여아들이 그렇지 않은 여아들에 비해 더 많은 행동문제를 보이고 우울이나 불안 같은 정서적 문제 또한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된다(Caspi & Moffitt, 1991).

        사춘기 생리적 신체적 변화가 심리, 정서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은 직간접적인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우선 직접적으로 사춘기의 성호르몬 분비의 증가는 남아에게는 충동성, 여아에게는 우울 정서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며, 남녀 공히 공격성과 문제행동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된다(Najman, Hayatbakhsh, McGee, Bor, O'Callaghan & Williams, 2009). 여기에는 뇌신경세포 변화에 의해 부정적인 정서 상태가 유발된다는 연구결과들이 포함된다(Nelson, Leibenluft, McClure & Pine, 2005). 반면 성호르몬 분비나 뇌신경세포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춘기에 발생 또는 증가하는 가족 및 친구 관련 스트레스가 부정적 정서 유발에 영향을 주게 되며, 이러한 스트레스의 많고 적음이 사춘기에 일어나는 성호르몬 분비 증가나 뇌신경세포의 변화와 상호작용의 효과를 일으킨다는 연구도 있다(Brooks-Gunn, Graber & Paikoff, 1994). 이러한 관점에서는 사춘기 진입 자체가 정서적 부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또래와의 비교를 통해 받게 되는 스트레스가 사춘기의 심리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간접적 효과를 주장한다(Natsuaki, Biehl & Ge, 2009).

        조숙한 여아들의 경우 자기 내면을 많이 성찰하는 경향이 있고 자의식이 강하여 확신이 부족하고 자기표현에 소극적이며, 사회관계에 서툴고 부모와의 갈등이 높아지는 특성을 보이는 반면, 평균보다 늦게 성숙하는 여학생은 자기표현이 적극적이고 사교적, 활동적이며 리더십이 있어 인기를 얻는 것으로 나타난다(Caspi, Lynam, Moffitt & Silva, 1993). 늦게 성숙한 여학생이 일찍 성숙한 여학생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신체 자아상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는데, 종단적 연구에 의하면 조숙한 여아들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또래 여아들과 다르다고 느끼기 때문에 또래 여학생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손위 선배들이나 일탈 청소년들과 어울릴 가능성이 커지며 그 결과 문제행동이나 일탈행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들은 또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일찍부터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에 노출되며 그로 인해 정서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Ge, Conger & Eldel, 1996; 이숙희, 2009).

        실제 Cavanagh, Riegel-Crumb과 Crosnoe(2007)의 연구에 의하면 성적으로 조숙한 청소년일수록 자신의 신체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어 우울과 스트레스, 높은 공격성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또래친구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흡연, 음주, 성관계와 같은 문제행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Mendle 등(2007)의 연구에서도 조숙한 여아들은 공격성, 우울, 불안, 섭식장애 같은 심리적응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습 성취도가 낮고 공부에 흥미가 없으며 결석이나 규칙위반, 흡연, 음주 등 학교생활에서의 문제행동, 성행위, 비행의 가능성이 높음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조숙한 여아들의 공격성과 문제행동은 조숙한 남아들의 특성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며, 스트레스적인 환경이나 사건을 겪을 경우 그 영향력이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Najman et al., 2009).

        국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여아들의 2차성징 및 성숙시기와 심리사회적 발달의 관계를 분석한 안영태(2000)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 중 조숙집단의 정서상태가 만숙집단에 비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초경에 대한 심리적 반응을 조사한 자료에서도 ‘불안했다’는 응답이 60%로 나타나 초경이 빠른 조숙집단이 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경 여부와 일상생활경험을 다룬 이미리(2012)의 연구에서도 초경을 경험한 집단이 초경을 경험하기 전 집단에 비해 일상생활에서 학업활동, 여가활동, 생활유지활동 중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느끼고 인지 수준이 낮으며 적극적 여가활동과 생활유지활동 중에서도 긍정적 정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조숙한 여아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행동 정서적 문제를 경험한다는 결과를 지지한 바 있다.

        이처럼 외국의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는 사춘기 성숙시기가 청소년의 여러 정서행동문제(우울, 스트레스, 공격성, 비행, 성행위 등) 뿐 아니라 학교생활적응(낮은 학업성취도, 결석, 규칙위반 등) 등 적응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사춘기 성숙시기가 여자청소년들의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만이 일부 검증되었을 뿐, 겉으로 드러나는 외현화 문제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밝혀진 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춘기 성숙시기가 청소년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다 광범위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내의 선행연구에서 그 영향력이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외현화 문제와 학교생활적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공격성과 학교규칙 준수에 대하여 사춘기 성숙시기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시도하였다. 공격성과 학교규칙 준수를 대표변인으로 선정한 이유는 비행이나 성행위, 무단결석 등 일부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일탈행동에 비해 공격성과 학교규칙 준수는 보다 광범위한 학생들이 경험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중1 패널의 2~3차년도 자료 중 여아들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중1 패널은 2009년 4월 기준 전국의 중학교 1학년 청소년들을 층화다단계집락표집을 통해 78개 학교 각 1개 학급의 총 2,351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여아에 해당하는 1,128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모형
        여아들의 사춘기 성숙시기에 따라 공격성과 학교규칙 준수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비추어,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다음 <그림 1>과 같이 구성하였다. 먼저 2차년도에 조사한 사춘기 성숙시기에 따라 아동의 2차년도 공격성과 학교규칙 준수에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는 3차년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며, 공격성과 학교규칙 준수는 상호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계를 설정하였다. 아동의 공격성은 2차년도부터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2차년도와 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공격성과 학교규칙 준수 변인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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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요변수의 측정
        
          1) 사춘기 성숙시기
          사춘기 성숙시기를 측정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식이 사용되고 있으나 여아의 경우 초경 연령을 사용하는 방식이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초경시기에 대한 여아의 2차년도 응답에 기반을 두어 도출한 초경연령을 통해 추정하였다. 선행연구의 사례에 근거하여 아동이 태어난 연월과 응답한 초경시기와의 차이를 통해 초경연령을 추정함으로써 성숙시기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였다(Williams & Currie, 2000). 최근 조사에 의하면 여아들의 초경 연령은 평균 11.98세이다(보건교육포럼,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약 12세를 기준으로 6개월 전후에 초경을 한 여아들을 평균적인 사춘기 성숙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만 11.5세 이전에 초경을 경험한 경우 조숙으로, 만 12.5세 이후에 초경을 경험하였거나 아직 초경을 경험하기 전인 경우를 만숙으로 구분하였다3). 조숙=1, 정상=2, 만숙=3으로 구분하여 숫자가 커질수록 사춘기 시기가 늦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2) 공격성
          공격성은 조붕환·임경희(2003)의 문항을 사용하여 2차년도와 3차년도에 동일하게 6개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응답범주는 매우 그렇다(1)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공격성 척도의 문항과 각 년도에 관찰된 신뢰도 값은 다음 <표 1>과 같다. 신뢰도 값은 .80 이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표 1> 
				
            

            
              공격성 척도의 문항과 신뢰도
            
            

          

          
            
              
                	문항
                	내용
                	2차년도 신뢰도
                	3차년도 신뢰도
              

            
            
              	1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cronbach's α =.809
              	cronbach's α =.811
            

            
              	2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
            

            
              	3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따지거나 덤빈다.
            

            
              	4
              	별 것 아닌 일로 싸우곤 한다.
            

            
              	5
              	하루종일 화가 날 때가 있다.
            

            
              	6
              	아무 이유없이 울 때가 있다.
            

          

          

        

        
          3) 학교규칙 준수
          학교규칙 준수 변인은 민병수(1991)가 제작한 초등학생용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문항 중 학교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총 5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응답범주는 매우 그렇다(1)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규칙을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을 나타낸다. 학교규칙 척도의 신뢰도 값은 .75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2> 
				
            

            
              학교규칙 척도의 문항과 신뢰도
            
            

          

          
            
              
                	문항
                	내용
                	2차년도 신뢰도
                	3차년도 신뢰도
              

            
            
              	1
              	당번이나 1인 1역 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
              	cronbach's α =.781
              	cronbach's α =.766
            

            
              	2
              	복도와 계단을 다닐 때 뛰지 않고 조용히 다닌다.
            

            
              	3
              	학교 물건을 내 것처럼 소중히 사용한다.
            

            
              	4
              	화장실이나 급식실에서 차례를 잘 지킨다.
            

            
              	5
              	휴지나 쓰레기를 버릴 때 꼭 휴지통에 버린다.
            

          

          

        

      

      
        3. 분석방법
        분석방법으로 기술통계분석을 위해서는 SPSS 19.0을 사용하였고, 여아들의 사춘기 시기에 따른 공격성 및 학교규칙 준수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은 Mplus 6.01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는 경우4) 일반적으로 χ2과 TLI(Turker-Lou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등이 보고되고 해석되는 주요 지수들이다(홍세희, 2000; Kline, 2005). χ2값은 표본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χ2를 자유도(df)로 나눈 NC(normed chi-square)값을 이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도 하는데, NC값이 3 이하일 때 모형이 양호하다고 평가한다(홍세희, 2000). RMSEA값은 .05 이하는 적합, .05∼.08 사이의 값일 때 적합한 편이라고 판단하며, .10 이상인 경우 모형적합도가 나쁜 것으로 해석한다(Browne & Cudeck, 1993; Kline, 2005에서 재인용). 한편, CFI와 TLI 같은 상대적 적합도 지수는 .90 이상일 때 상대적으로 좋은 모형적합도로 평가되며(Hu & Bentler, 1999), SRMR 값은 .10 이하일 때 모형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된다(Kline, 2005).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먼저 가족구조를 보면 양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사례가 전체의 89.5%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편모가정의 아동이 5.8%, 편부가정의 아동이 3.7%를 차지했다. 조사대상자의 0.9%는 부모님이 모두 계시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학력은 고졸 이하가 43.1%이고 나머지는 초대졸 이상이었으며, 모의 학력은 고졸 이하가 56.4%로 나타났다. 연간 가구소득은 평균 4,574만원 정도였으며, 중위소득은 4,000만원이었다. 사춘기 성숙시기에 따라 집단을 구분해보면, 조숙집단의 여아가 116명으로 전체의 10.3%를 차지했으며 정상집단이 690명(61.2%), 만숙집단이 322명(28.5%)이었다. 즉, 조숙집단에 비해 만숙집단에 속하는 여아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사춘기 성숙시기에 따른 집단별로 평균 키와 몸무게를 살펴보면, 조숙집단의 여아들이 키와 몸무게 모두 다른 집단에 비해 큰 것을 알 수 있다. 정상집단과 만숙집단의 경우 평균 키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몸무게에 있어서는 정상집단의 여아들이 3kg 가량 무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춘기 도래시기에 따라 여아들의 신체적 성장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변수
              	통계량
            

          
          
            	가족구조
            	양부모
            	966(89.5)
          

          
            	편부
            	40(3.7)
          

          
            	편모
            	63(5.8)
          

          
            	양친부재
            	10(.9)
          

          
            	합계
            	1079(100.0)
          

          
            	부학력
            	중졸 이하
            	34(3.4)
          

          
            	고졸
            	399(39.7)
          

          
            	전문대 졸
            	107(10.7)
          

          
            	대졸
            	427(42.5)
          

          
            	대학원 졸
            	37(3.7)
          

          
            	합계
            	1004(100.0)
          

          
            	모학력
            	중졸 이하
            	34(3.3)
          

          
            	고졸
            	545(53.1)
          

          
            	전문대 졸
            	109(10.6)
          

          
            	대졸
            	316(30.8)
          

          
            	대학원 졸
            	22(2.1)
          

          
            	합계
            	1026(100.0)
          

          
            	사춘기 성숙시기
            	조숙
            	116(10.3)
          

          
            	정상
            	690(61.2)
          

          
            	만숙
            	322(28.5)
          

          
            	합계
            	1128(100.0)
          

        

        
          
            
              	
              	
              	N
              	평균(SD)
              	중위수
            

          
          
            	가구소득(만원)
            	1056
            	4574.09(2492.216)
            	4000.00
          

          
            	키(cm)
            	조숙
            	116
            	160.472(5.153)
            	160.786
          

          
            	정상
            	689
            	159.249(5.296)
            	159.867
          

          
            	만숙
            	321
            	159.360(5.514)
            	159.870
          

          
            	합계
            	1126
            	159.406(5.353)
            	159.923
          

          
            	몸무게(kg)
            	조숙
            	114
            	53.073(7.096)
            	51.375
          

          
            	정상
            	684
            	50.907(7.790)
            	49.924
          

          
            	만숙
            	319
            	47.589(7.246)
            	47.033
          

          
            	합계
            	1117
            	50.181(7.765)
            	49.553
          

        

        
          
            주.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2차년도 응답 기준임
          

        

        

      

      
        2. 주요 변수들의 기술 통계치
        다음은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주요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이다. 공격성 척도는 6문항의 평균값을, 학교규칙 척도는 5문항의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모두 4점으로 평정된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변인의 수준이 낮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공격성의 경우 ‘그런 편이다’(2점)보다는 ‘그렇지 않은 편이다’(3점)에 가깝고, 학교규칙 준수는 ‘그런 편이다’(2점)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주요변수의 기술 통계치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2차년도 공격성
            	1128
            	2.84
            	.57
            	1.00
            	4.00
          

          
            	3차년도 공격성
            	1099
            	2.78
            	.59
            	1.00
            	4.00
          

          
            	2차년도 학교규칙
            	1128
            	2.17
            	.52
            	1.00
            	4.00
          

          
            	3차년도 학교규칙
            	1099
            	2.10
            	.48
            	1.00
            	4.00
          

        

        

      

      
        3. 연구모형 분석결과
        
          1) 측정동일성 검증
          먼저 2차년도와 3차년도에 반복 사용 된 척도가 시간에 따른 측정동일성(metric invariance across time)을 갖는지 평가하기 위해 동일한 측정변수의 요인계수를 두 시점에 동일하게 제약하여 비제약모형과 비교를 실시하였다.

          이는 해당변수의 개념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지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시간에 따른 측정동일성은 시간에 따라 측정변수 내용에 대한 해석이 응답자들에 의해 동일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홍세희·박민선·김원정, 2007).

          모형 1은 요인계수에 아무런 제약도 가하지 않은 모형이고, 모형 2는 공격성을 측정한 6개 문항의 요인계수를 두 시점에서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이며, 모형 3은 공격성 뿐만 아니라 학교규칙 측정변수의 요인계수를 두 시점에서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이다. 이러한 동일성 제약을 가한 연구모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동일성 제약 연구모형
            
            

            

          

          세 모형은 내포모형이기 때문에 측정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형 1과 모형 2 간의 △χ2= 6.474(△df=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모형 2와 모형 3간에도  △χ2= 8.586(△df=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두 척도의 시간에 따른 측정동일성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5> 
				
            

            
              시간에 따른 측정동일성 검증결과
            
            

          

          
            
              
                	모형
                	χ2
                	df
                	CFI
                	TLI
                	RMSEA
(90% C. I.)
                	SRMR
                	△χ2(df)
                	Sig
              

            
            
              	1
              	672.743
              	212
              	.937
              	.925
              	.045 (.042~.049)
              	.036
              	
              	
            

            
              	2
              	679.217
              	217
              	.937
              	.926
              	.045 (.041~.049)
              	.037
              	△χ2(5) = 6.474
              	p  > .05
            

            
              	3
              	687.803
              	221
              	.935
              	.927
              	.045 (.041~.049)
              	.038
              	△χ2(4) = 8.586
              	p  > .05
            

          

          

        

        
          2) 연구모형 분석
          두 척도의 시점에 따른 측정동일성이 확립되었으므로, 시점 간 경로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상태에서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위 모형 3의 분석결과와 같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NC=3.11로 좋은 적합도의 기준인 3에 약간 미치지 못하지만, CFI=.935, TLI=.927로 상대적으로 좋은 적합도 지수의 조건을 만족시키며, RMSEA도 .05 이하이고, SRMR 값도 .10 이하로 좋은 적합도 지수의 조건을 대부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모형의 요인계수 및 경로계수는 다음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 
				
            

            
              연구모형 분석결과
            
            

          

          
            
              	
              	계수(표준화계수)
              	S.E.
              	C.R.
            

            
              	요인계수1)
              	공격성 →
              	
              	
              	
            

            
              	문항1 
              	1.000(0.535, 0.558)
              	0.000
              	0.000
            

            
              	문항2
              	0.868(0.464, 0.484)
              	0.035
              	24.541***
            

            
              	문항3
              	1.055(0.564, 0.588)
              	0.040
              	26.586***
            

            
              	문항4
              	1.016(0.544, 0.567)
              	0.041
              	25.014***
            

            
              	문항5
              	0.975(0.521, 0.544)
              	0.044
              	22.171***
            

            
              	문항6
              	0.824(0.440, 0.459)
              	0.044
              	18.823***
            

            
              	학교규칙→
              	
              	
              	
            

            
              	문항1
              	1.000(0.378, 0.345)
              	0.000
              	0.000
            

            
              	문항2
              	1.256(0.475, 0.434)
              	0.070
              	17.874***
            

            
              	문항3
              	1.323(0.500, 0.457)
              	0.066
              	20.054***
            

            
              	문항4
              	1.345(0.508, 0.464)
              	0.067
              	20.216***
            

            
              	문항5
              	1.200(0.454, 0.414)
              	0.064
              	18.814***
            

            
              	경로계수
              	공격성(2차)→공격성(3차)
              	0.501(0.481)
              	0.038
              	13.099***
            

            
              	학교규칙(2차)→공격성(3차)
              	-0.200(-0.135)
              	0.055
              	-3.603***
            

            
              	공격성(2차)→학교규칙(3차)
              	-0.094(-0.145)
              	0.024
              	-3.849***
            

            
              	학교규칙(2차)→학교규칙(3차)
              	0.483(0.529)
              	0.035
              	13.794***
            

            
              	사춘기시기→공격성(2차)
              	0.064(0.119)
              	0.030
              	2.102*
            

            
              	사춘기시기→학교규칙(2차)
              	0.007(0.017)
              	0.022
              	0.303
            

            
              	공변량
              	공격성(2차) ↔ 학교규칙(2차)
              	-0.073(-0.363)
              	-0.009
              	-8.433***
            

            
              	공격성(3차) ↔ 학교규칙(3차)
              	-0.020(-0.102)
              	-0.006
              	-3.266**
            

          

          
            
              주 1) * p<.05,
            

            
              ** p <.01,
            

            
              *** p <.001
            

            
              2) 시점별 요인계수의 동일화 제약을 가했으므로 비표준화 계수는 2차년도와 3차년도 동일하며, 표준화계수는 (2차, 3차) 순서로 제시되었음.
            

            
              3) 시점별 측정오차 간의 경로계수는 생략하였음
            

          

          

          먼저 공격성과 학교규칙의 각 문항들의 요인계수는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이는 각 척도의 문항들이 척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잠재변인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먼저 여자 청소년의 사춘기 성숙 시기는 2차년도(중2 시기) 공격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C.R.=2.102), 2차년도 학교규칙 준수 정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C.R.=.303). 즉, 사춘기 성숙시기가 늦은 아이들이 2차년도의 공격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교규칙 준수 여부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중2 때의 공격성 수준은 중3 때의 공격성 수준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중3 때의 학교규칙 준수와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즉, 2차년도에 공격성 수준이 높은 여아들은 3차년도에도 공격성 수준은 높게 나타나고, 학교규칙은 잘 따르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2차년도의 학교규칙 준수 정도는 3차년도의 학교규칙 준수 정도와 정적 관계를 보였고, 3차년도 공격성과는 부적인 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중2 때 학교규칙을 잘 따르는 여아는 중3 때에도 그러한 경향이 지속되고, 또한 중3 때의 공격성 수준은 낮아지는 경향을 지니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인들의 관계를 종합해보면, 여아가 지각하는 공격성과 학교규칙 준수 정도는 중2에서 중3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격성과 학교규칙 준수는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춘기 성숙시기가 빠른 것이 아동의 공격성 발달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2차년도의 학교규칙 준수에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차년도의 공격성은 3차년도의 학교규칙 준수와 부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사춘기 성숙시기가 2차년도의 공격성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3차년도 학교규칙 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매개변수에 대한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 사춘기 성숙시기가 2차년도의 공격성을 매개로 3차년도 학교규칙 준수에 미치는 영향은 단지 한계적으로 유의미한(p<.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표 7>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
            
            

          

          
            
              
                	간접효과의 경로
                	추정치(표준화계수)
                	표준편차
                	C.R.
              

            
            
              	사춘기 시기
              	공격성(2차)
              	공격성(3차)
              	0.032(0.034)
              	0.015
              	2.077*
            

            
              	사춘기 시기
              	공격성(2차)
              	학교규칙(3차)
              	-0.006(-0.010)
              	0.003
              	-1.853+
            

          

          
            
              주 + p <.10,
            

            
              * p <.05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사춘기 성숙시기에 따라 여자청소년들의 심리적 발달과 학교생활 적응에 차이가 있을 것을 가정하고 공격성과 학교규칙 준수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는 한편, 두개 시점에서 각 변인들의 상호교차 및 지연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인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영향력을 주고받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사춘기 성숙 시기는 2차년도 여아의 공격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학교규칙 준수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선행연구와 차이가 나는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사춘기 성숙시기가 빠른 여자청소년들이 공격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은 조숙이 아동의 심리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Caspi & Moffitt, 1991; 이숙희, 2009).

      한편, 2차년도와 3차년도 2개 시점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여자청소년들이 2차년도에 보인 공격성과 학교규칙에 대한 순응 정도는 3차년도에도 지속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2차년도의 공격성은 3차년도의 학교규칙에 대한 순응 정도에, 그리고 2차년도의 학교규칙에 대한 순응 정도는 3차년도의 공격성에 각각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두 변인 간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교차지연효과를 살펴볼 수 있었다. 즉, 두 변인은 상호 인과적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Najman 등(2008)의 연구에서도 사춘기 성숙이 빠른 아동들은 남녀 모두 공격 성향과 문제행동 성향이 높게 나타나고 여아들의 문제행동 수준도 남아들과 유사함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공격성과 문제행동 성향은 청소년기 이후 성인초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단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춘기가 빨리 찾아온 여자청소년의 경우, 심리정서발달상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문제는 사춘기가 도래한 직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성장과정에서도 지속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조숙으로 인해 발생한 심리정서 문제는 이후의 학교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통해 여아들에게 있어 조숙이 성장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실천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여아들을 대상으로 이른 시기 월경과 성에 관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옥선(1998)은 초경에 대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여아들의 경우 강렬하고 불쾌한 정서적 충동을 받아 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 폐쇄적 부정적 태도를 지닐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신체적 성숙 현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일찍부터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설명한 바 있다. Short와 Rosenthal(2008)은 부모가 초경에 대해 미리 설명해주고 성적 성숙과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로 다루어줄 경우 여아들은 사춘기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자연스럽게 건강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게 될 수 있으며, 가정에서 성과 신체이미지의 변화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화하고 끊임없이 관심을 보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숙희(2009)의 연구에 의하면 국내에서 초경 전 초경에 대한 사전지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아동들이 연구대상의 3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처럼 초경에 대한 사전지식이나 의미 있는 타인의 지지를 경험하지 못한 여아들의 경우 심리정서적인 충격과 함께 월경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태도와 감정적 동요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된다(Ruble & Brooks-Gunn, 1982). 학교와 가정에서 여아들을 대상으로 2차 성징 발달의 단계를 잘 파악하여 시기에 맞는 효과적인 성교육을 실시하고 월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대처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춘기 여아들이 성숙으로 인한 신체상의 변화와 성숙시기의 차이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Cavanagh 등(2007)은 12세 이전 초경을 경험한 조숙한 여아의 경우 부정적인 자아상을 지니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우울, 스트레스를 겪고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한 바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조숙한 여아일수록 높은 공격성이나 학교규칙 위반과 같은 부정적인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상대적으로 큰 키나 무거운 몸무게와 같은 성장급등 현상을 나타내어 이들이 또래 집단 내에서 이질감이나 당황스러움을 느낄 가능성을 높음을 제시하였다. Negriff 등(2011)의 연구에서도 조숙한 여아들은 일반집단에서 벗어나 있다는 스트레스로 인해 문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손위 집단들과 어울리게 됨으로써 비행에 노출될 기회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Short와 Rosenthal(2008)은 여아들에게 있어 이른 성적 성숙이 유전적 특성 및 환경적 영향과 상호작용하여 공격성과 문제행동의 위험이 높아짐을 설명한 바 있다. 즉 조숙집단의 경우 만숙집단에 비해 공격적 성향이 보다 가속화되는 특성을 보이며, 비행성향의 친구, 빈곤한 지역사회환경,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같은 환경상의 부정적 변인들의 영향도 조숙한 여아들의 집단에서 보다 강하게 나타남을 보고하고 있다. 이를 볼 때 조숙한 여아들의 심리상태에 대해 유의하고 이들이 심리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의 적절한 관심과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부모는 여아들의 조숙현상에 대한 관심 및 이에 따른 심리, 행동상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후 비행적인 또래관계나 문제행동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상담 등 전문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성숙시기에 있어 큰 차이를 지니는 학생들이 한 학급에 소속되어 생활하게 되는 중학교 시기, 교사들은 학생 개개인의 발달 상태에 대한 개별적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의 욕구를 적절히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모지상주의와 날씬한 몸을 이상적인 신체상으로 강조하고, 여아들을 성적 대상으로 상업화하는 사회분위기를 개선하고 이러한 왜곡된 사회문화적 가치로부터 여아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조숙한 여아들이 성인과 유사한 신체를 갖는다고 해서 성적으로 대상화되어서는 안 되며, 아직 가치판단의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시기에 ‘날씬함’에 대한 강박으로 인해 스스로 부정적인 신체상을 형성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날씬함보다는 건강함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준을 확립하고, 대중매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여성청소년의 노출을 금지하는 등 사회문화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는 전국의 청소년들을 표본으로 한 종단데이터를 통해 사춘기 성숙시기가 심리적응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지만,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 또한 존재한다. 이에 기반을 두어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성숙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초경연령이라는 단일한 기준을 사용하였으나, 그 외에도 성숙시기를 측정하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방안들을 고려하여 좀 더 세심하게 성숙시기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사춘기 성숙시기가 공격성과 학교규칙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하였으나, 그 외에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사춘기 갈등은 가족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사춘기 성숙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다루었으나, 근래 들어 스트레스나 부정적 심리경험이 성조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이미리, 2012). 이와 같은 인과관계 방향의 모호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KCYPS)과 같은 종단적 데이터가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단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는 중학교 2학년부터 초경에 관해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초경이 시작되는 시기와 그러한 경험이 미치는 영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 제한점이 있다. 실제 초경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질문의 시기를 앞당길 경우 보다 명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기에 있어 성적 성숙은 매우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청소년들의 성숙 시기 및 신체상과 연관된 적응 문제에 대해 양적 질적으로 보다 깊이 있는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Notes
      
        3) 성숙시기 집단 구분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문항에서는 초경시기를 학년으로 질문하고 있으므로, 출생 연도 및 월령과의 차이를 활용하여 조숙, 정상, 만숙 집단 시기를 설정하고 집단을 구분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에 초경을 하였다고 응답한 아동들을 예로 들면, 본 조사 대상의 경우 초등학교 5학년 시기는 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 사이에 해당하므로 이에 정상집단의 연령범위를 11년 6개월에서 12년 6개월로 설정하고 그 범위를 최대화시켜 집단을 구분하였다. 이 경우 1995년 9월부터 1997년 8월 사이에 태어난 아동들은 정상집단에, 1997년 9월 이후 태어난 아동들은 조숙집단에, 1995년 8월 이전에 태어난 아동들은 만숙집단에 속하게 된다. Williams와 Currie(2000)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13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숙시기와 자존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12.4세를 평균 초경 연령으로 잡고, 12세 이전에 초경을 경험한 집단을 조숙 집단으로, 12세와 13세 사이에 초경을 경험한 집단을 일반 집단으로, 조사 시점까지 초경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을 만숙 집단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4)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기 이전에 본 연구에 사용될 측정변수들의 정규성에 대해 점검하였다. 본 연구 자료의 정규성을 왜도와 첨도를 통해 살펴본 결과, 왜도의 절대값이 .036-0.485, 첨도의 절대값이 .025-.903으로 나타나 측정변인들이 정규분포 가정에 벗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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